
:  역사에 길을 묻다

같이 보기

청와대 뒤편에는 궁(宮)이되 궁이 아닌 곳이 있다.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서울에 이름난 궁궐들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달리 오랜 세월 홀로 조용히 자리하고 앉아 사람들이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곳, 

바로 칠궁이다.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점자를 이용한 촉각 디스플레이

비밀의 궁

               칠궁七宮

❶ 육상궁,연호궁 현판  ❷ 덕안궁

❸ 경우궁  ❹ 육상궁, 연호궁과 이안청  ❺ 저경궁

❻ 저경궁 ❼ 경우궁 

❶

❷

❹ ❺

❼
❸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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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며 훼손되거나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 그리

고 겨우 살아남은 몇 안되는 궁중에서 다른 궁들

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궁이 하나 있다. 바로 왕을 낳은 여인

들의 신주를 모신 칠궁(七宮)이다.

일곱 왕의 어머니

조선에는 27명의 왕들이 있다. 그 왕과 왕비의 신

주가 모셔져 있는 곳이 종묘다. 다만 종묘에는 오

직 왕과 함께 정실 왕비의 신주만 들어갈 수 있었

기에 왕비가 아닌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들은 종묘

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사당

을 짓고 신주를 모셨다. 그렇게 지어진 사당은 한

양 이곳저곳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다 그 신주와 

사당들을 하나둘 옮겨서 한곳에 모으게 되었고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지금의 칠궁이다. 현재 

칠궁 자리에 처음 있었던 것은 영조(조선 21대)가 

죽은 이들을 위한 궁 

서울의 5대 궁궐은 모두가 잘 아는 경복궁, 창덕

궁, 창경궁, 덕수궁과 경희궁이다. 불과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5대 궁궐 외에도 크고 

작은 궁들이 많았다. 그중 하나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운현궁을 비롯하여 현재 공예박물관이자 옛 

풍문여고였던 자리에 있었던 안국동의 별궁, 세조

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았던 영희전(궁보다 

더 높은 등급의 궁), 광해군이 세자가 되기 전에 

살았다고 하는 이현궁,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

군이 살았던 도정궁과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

군이 살면서 철종이 태어났던 누동궁 등이 그곳이

다. 각 궁에 기거했던 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

부분 왕족들이 기거하던 궁들이다. 즉, 대군이거

나 왕의 부모, 왕세자가 아닌 왕자와 공주 등이 살

았던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많은 궁들이 서

울 내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그리고 6.25를 

풍월헌, 송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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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사친 私親)이자 숙종의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를 위해 세운 사당인 육상궁(毓祥宮)이었다. 

이후 순종 융희 2년인 1908년에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이 옮겨와 육궁(六宮)이 되었고, 

1929년 덕안궁(德安宮)까지 옮겨와 현재의 칠궁

이 완성되었다. 육상궁이 숙빈 최씨의 사당이듯

이 나머지 여섯 개의 사당 역시 임자가 있다. 연호

궁은 영조의 맏아들이자 진종으로 추종된 효장세

자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사당이 모셔져 있는 궁이

다. 선희궁에는 영조의 후궁이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신주가 모셔져 있

다. 경우궁은 순조(조선 23대)의 어머니이자 정조의 

후궁이었던 수빈 박씨의 사당이다. 사당 중 가장 

오래된 저경궁은 조선 14대인 선조의 후궁이자 왕

으로 추존된 원종의 어머니 인빈 김씨의 사당이

다. 대빈궁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숙종의 후궁이

자 경종의 친모인 희빈 장씨의 신주가 모셔져 있

다. 재미있는 것은 이 대빈궁은 다른 사당과 달리 

기둥이 둥글고 조금 더 화려하며 하단부 기단도 

단이 조금 높은데, 그 이유는 희빈 장씨가 폐위되

기는 했으나 한때 중전이었던 것을 배려했기 때문

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칠궁에 합류한 덕안궁은 

영친왕의 어머니이자 고종의 후궁인 엄비의 사당

이다.

:  역사에 길을 묻다

같이 보기

재실_삼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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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궁,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담다

현재 칠궁은 7개의 사당과 그 부속 건물들로 이루

어져 있는데 그 위치는 경복궁 뒤편 청와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서쪽으로 인왕산이, 북쪽으로는 

북악산이 펼쳐져 있는 고즈넉한 곳이다. 내부의 

사당들은 처음에는 ‘ㅡ’형태로 늘어서 있었으나 현

재는 왼쪽에 네 개의 사당이 각기 독립해 서로 접

하여 서 있는 ‘ㄱ’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1969년 발생한 1.21 사건(김신조 사건) 당시 칠궁 

인근을 통해 청와대로 북한의 특수공작원이 침투

한 것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위해 형태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한다. 형태가 변경되었기는 하나 7개

의 사당들과 함께 재실(풍월헌, 송죽재, 삼락당), 

냉천전 등의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그 주

위로 작은 뜰과 연못, 수로, 돌담과 소나무, 정자가 

어우러져 우리 전통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람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일반 관람이 금지되었던 탓

에 그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잘 간직되어 있

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양 곳곳에 각기 자리했던 

사당들이 하나둘 옮겨가 현재의 칠궁이 되었으나 

아직도 서울 내에 몇 곳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

다. 선희궁 터였던 국립서울맹학교 내에는 아직도 

선희궁 일부와 표석이 남아 있으며, 한국은행 후

문 부근에는 저경궁 터였던 것을 알려주는 표석이 

남아있다. 덕수궁 옆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들어

선 자리는 덕안궁 터였다.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았

던 칠궁의 일곱 사당. 또한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 

1.21 사건의 흔적까지 먼 과거부터 근대사까지 역

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칠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흥미롭고 비밀스러운 여행

으로 인도할 것이다.  

냉천

-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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